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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모두말씀
-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9.7(목) -

(1) 사드 잔여발사대 임시배치 관련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부는 주한미군과 함께 경상북도 성주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잔여발사대) 4기와 군사장비 등을 반입해

임시배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이로써 성주에 사드 6기를 배치하게

됐습니다.

ㅇ 사드배치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와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로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음.

ㅇ 이 같은 정부의 취지와 고충을 이해하시고 협조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림. 사드배치에 반대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충정을 알면서

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몹시 안타깝고 송구스러움.

ㅇ 특히 사드 반입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신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더욱 죄송스러움. 부상을 당하신 모든 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함. 역시 몸을 다치신 경찰관 여러분의 빠른

회복도 기원함. 정부는 사드 반입 이후의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그리고 차질 없이 취하겠음. 북한의 위험한 군사적 도발을 억제

하려는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우리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키움

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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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과 성심으로 대화하면서 지역의 상처를 치유

하고 지역의 더 큰 발전을 지원하겠음. 환경과 건강에 미칠 영향 등

현지 주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관계법에 따라 충실히 임하겠음.

□ 사드 반입의 배경과 과정과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 행정

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음. 외교부는 한국의 안보 현실과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 등에

대해 주변 국가들에 신의와 성실의 태도 등으로 설명해드리기 바람.

(2) 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세가지 안건

□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1번째임. 논의 할 안건은 세 가지임.

ㅇ 첫째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둘째 평창 동계올리픽을 계기로

한 AI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세 번째는

교육 관련 현안임.

ㅇ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은, 4차 산업 혁명의 성공은 물론, 혁신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 민생 보호 등을 위해서도 필요 불가결한 과제임.

그동안 총리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다듬어가며 오늘 보고에 이름.

잘 논의하셔서 보완 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ㅇ AI와 구제역에 대해서는, 이 계절에 왜 그런 문제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동안에 이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올림픽 성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음. 선제적으로 물샐 틈 없이

대처해야만 국민의 건강도 보호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에

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 오늘 상정했음.

ㅇ 세 번째 교육관련 안건은 오늘 결정을 하기 보다는 토론의 주제로 삼아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고자 의제로 삼음. 좋은 토의가 있기 바람.


